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 여러분, 앞으로 5년간 우리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할 제20대 대통령을 

뽑고자 살피시고, 그간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여성혐오로 점철된 대선정국을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의당은 본 대선에 후보자를 출마시키지 못해 몹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방선거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은 누계 36.9%, 약 1천 632만여 

명의 유권자가 앞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여성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투표도장을 힘주어 찍으셨습니까? 혹은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 여러분, 3월 8일 오늘은 대선 전날입니다. 아울러 ‘세계 여성의 날’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의제 정당인 여성의당 창당 2주년 기념일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세계 여성 

지위 향상의 날로써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임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세대가 치열하게 싸워 얻은 

투표권을 손안에 쥐고 내일 또 다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성참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이 순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투표장으로 힘차게 나아가 여성의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투표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한데 뭉쳐서 여성의 오롯한 세력으로 세상에 내보일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12명의 후보자 중 단 2명만이 여성입니다. 기호 3

번 심상정 후보와 기호 12번 김재연 후보입니다. 이 여성 후보들이 받은 높은 득표율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목소리와 힘을 숫자로 보여줍시다. 100인 100색,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투표 직전까지 다방면의 고려와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만은 여성 후보에게 몰표를 던짐으로써 ‘여성의 표심’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권자의 반”인 ‘여성’으로서 우리의 정치 세력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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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은 약 200만여 명, 총투표수의 4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결집된 힘은 여성의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제야 세상은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일, 부디 여성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도장 모양 안에는 ‘사람 인(人)’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성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해 여성 후보의 이름 옆에 힘차게 

투표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여성의 정치 세력화 성공 지표는 여성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율이며, 

그렇게 된다면 내일의 승자는 1번도 2번도 아닌 대한민국 여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당의 존재 이유는 「여성의당 강령」에 나와 있듯 우리가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 정치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남성 후보들 사이에서 더 공격받고 검열당할 여성 후보들을 한결같이 

지지하기 위함입니다. 유권자의 반을 부정하는 이 여성혐오 선거를 깨뜨리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결집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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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완강한 저항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화를 위한 더 강하고 장대한 수많은 여성의 열망과 힘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것을 안다. …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명하면서 이 사회를 가득 채워 나갈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평등과 연대를 향한 열망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힘이 될 것이다. - 여성의당 강령 중


